
KEB하나은행, 보급형 상속상품 『가족배려신탁』출시 
본인 사후 장례비, 세금, 채무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족부담 경감 

 
 

KEB하나은행은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 세금,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9일 출시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춰, 기존에 주로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했던 맞춤형 상속신

탁상품과 달리 보급형으로 출시해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사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

된 점이 특징입니다. 

  

KEB하나은행의 『가족배려신탁』을 통해 본인의 사후 장례비용을 포함한 금전재산을 은행에 신탁

하고 귀속 권리자를 미리 지정하게 되면, 은행은 본인 사망 시 별도의 유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본인 사후의 금융자산 처

리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방문이 필요해 장례비, 세금, 채무 등의 급한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자녀들 

간의 갈등 감소도 기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 사후에 신탁된 자금을 받게 되는 귀속 권리자는 상

속인은 물론, 믿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은 예치형과 월납형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예치형의 경우 1계좌당 최

저 5백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월납형은 최저 1만원부터 가능하여 가입

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월납형의 납입 기간은 본인의 연령을 감안,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

다. 또한, 단순히 귀속 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는 기본형 외에도 본인 사후에 은행과 제휴

된 상조 회사를 통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도 추가로 선택 가능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상조서비스 외에도 고인의 유지를 남기는 유산정리 서비스와 상속인들의 상속처리를 지원하는 

세무, 법률, 상속재산 분할 등의 상속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과 2016년 치매안심,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출시한 바 

있는 KEB하나은행은 이번 보급형 신탁상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문제와 사회계층의 고민

을 해결하는 동반자 역할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